
미세먼지에 대한 대학생의 지식, 인식, 태도와 예방행위에 
대한 융합연구

김옥선
케이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Convergenc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toward Particulate Matter

Og Son Kim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Korea Christi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수준과 예방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019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한 후 180명의 자료를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예방행위는 100점으로 환산 시 각각 62.00
점, 72.33점, 77.30점, 69.02점이었고, 지식, 인식, 태도와 예방행위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인식
만이 미세먼지 예방행위 영향 요인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러므로 미세먼지 노출 예방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노출 예방행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미세먼지,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knowledge, percep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toward particulate matter (PM) among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PM preventive behavior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December 9 to 
December 20, 2019, and the data from 180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 18.0. The 
scores for knowledge, percep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against PM were 62.00 points, 72.33 
points, 77.30 points, and 69.02 points, respectively, when converted to a 100-point scale. Regarding the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only perception was significant among the assessed factors 
(p<.001).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fforts be made to promote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M. 
Furthermore, when developing a program to promote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expos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rategies to improve perception of PM preven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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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 물질인 먼지는[1] 흡

입을 통하여 인체 호흡기 내로 들어간다. 흡입되는 먼지
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으로 분류되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대기의 미세먼지
(PM-10)는 입자크기가 10μm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초
미세먼지(PM-2.5)는 입자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학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지표면 흙먼지에서 발생한 광
물, 공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황산염, 질산염 등 
구성성분은 지역, 계절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3]. 미
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은 제조업, 자동차와 같은 산업시
설이나 교통수단 이용 과정과 냉난방, 요리와 같은 일상
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도 발생한다[3]. 

공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내에 축적되거나 혈관을 따
라 체내의 다른 인체 부위로 이동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
를 야기시킨다[3-9].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
며[5], 폐 조직의 초미세먼지로 인해 면역세포와 폐 상피
세로의 상호작용으로 염증유발물질 분비가 촉진되어 폐 
섬유화가 유도된다[6]. 또한 미세먼지는 천식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아동에서 폐발달 
저해 및 만성적인 폐 성장과 기능을 저하시킨다[5]. 호흡
기 질병 이외에도 혈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심혈관 기
능을 저하시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8,9], 당뇨병, 피부질환, 안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세계보건기구 산하 조직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였
다[3].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
의 방법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질
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
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13]. 이에 따르면 평소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활동 
줄이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손씻기와 위생
관리 철저히 하기, 충분한 물 섭취, 염증이나 심혈관계 질
환 억제를 위해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
소 섭취, 주기적인 환기, 금연과 간접 흡연을 피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실외활동의 최소화가 필요
하나 대학생의 경우 미세먼지 노출 민감군에는 분류되지 
않으나 노인, 임산부, 영유아들보다 외부 활동이 비교적 
많고, 활동 범위도 상당히 넓어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도 미세먼지로부
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이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수행되었으며, 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
식, 지식, 태도 등에 대한 연구들[14-19]로 이들 연구에
서 지식, 인식, 태도 수준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그
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제한점 때문에 반복연구를 제언하기도 하였다
[16]. 

미세먼지에 대한 또 다른 선행연구들로는 건강행위 시 
지각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측정하거나 건강관리 행위
와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
으나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지식, 인식, 태도와 같은 변수들이 미세먼지 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미세먼지 예방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에도 이들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예방행위와 지식, 태도, 인식과
의 관련성과 학생들의 미세먼지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지

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수준과 미세먼지 예방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미세먼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
위 수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
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가 예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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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

도, 예방행위 수준과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중간효
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3개
로 한 다중회귀분석 시 필요한 최소 대상자수는 119명이
었다. 이에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성실히 응답한 
18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는 

Choi[14]의 미세먼지 지식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자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91이었다. 

2.3.2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측정을 위해 Choi[14]가 개발

한 미세먼지 인식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자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8이
었다. 

2.3.3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Choi[14]가 개발

한 미세먼지 관련 태도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실천적 태도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자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2이었다. 

2.3.4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행위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행위는 환경부

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행동요령 홍보 자료[20]를 
기초로 7문항 5점 척도의 예비항목을 개발한 후 간호학
과 교수 5인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항
목별 전문가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Index(CVI)
는 0.97이었으며, 7개 항목 모두 0.80 이상이었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0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9일부터 20일까

지 2주간 진행하였다. 서울소재 1개 대학의 교양과 전공 
수업 담당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작성한 설문
은 학생 대표를 통해 수거하고, 성실히 응답한 자료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세먼지에 대한 지
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수준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를 이용한 서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와 Scheffe 사후검증으로 분
석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가 예방행
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시 대

상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조사자가 설문지 첫 페이지의 연구 목적, 참
여의 자율성, 비밀보장,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대상자들에게 안
내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읽고 작성한 설문지
는 참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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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에게는 답례
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71.7%였으며, 전공은 보건계열 43.9%, 비보건계열 
56.1%였다. 일평균 흡연량은 1.29개피였으며, 85.0%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일평균 손씻기 횟수는 6.92회였고, 
70.4%가 최근 1년 이내에 호흡기감염을 경험했다. 
90.6%가 주관적 건강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44.1%가 미세먼지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51(28.3)

Female 129(71.7)

Grade

1 50(27.8)

2 53(29.4)

3 60(33.3)

4 17(9.4)

Major
Health department‡ 79(43.9)

Non-health department§ 101(56.1)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0 153(85.0)

≥1 27(15.0)

M±SD 1.29±3.69

Number of 
handwashing episodes 

per day

≤6 106(58.9)

≥7 74(41.1)

M±SD 6.92±4.49

Respiratory infections 
within the past year†

Yes 126(70.4)

No 53(29.6)

Subjective health level

Very good 19(10.6)

Good 55(30.6)

Medium 89(49.4)

Bad 15(8.3)

Very bad 2(1.1)

Education on 
particulate matter 

prevention†

Yes 79(44.1)

No 100(55.9)
†Non-respondents were excluded; ‡Nursing; §Food and nutrition, 
biblical studies, music contents, business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counseling psychology, international language.     

3.2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수준
대상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

위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15.50±2.74점으로 100점으로 변환 시 62.00점이었으
며, 인식은 23.19±3.90점으로 100점으로 변환 시 
77.30점이었다. 태도는 26.04±3.37점으로 010점으로 
변환 시 72.33점이었으며, 예방행위는 24.16±4.50점으
로 100점으로 변환 시 69.02점이었다. 

Table 2. Score of Knowledge, Cogni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N=180)

Items M±SD Range Convert to 100 
points (mean)

Knowledge 15.50±2.74 9-24 62.00

Perception 23.19±3.90 12-30 77.30

Attitude 26.04±3.37 18-30 72.33

Preventive Behavior 24.16±4.50 9-35 69.0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지
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지식은 
성별(t=2.10, p=.037), 전공(t=-2.19, p=.030), 미세먼지 
예방 교육 여부(t=3.53, 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인식은 일반적 특성 중 미세먼지 예방 교육 여부(t=2.52, 
p=.013)에만 차이를 보였다. 태도는 성별(t=-2.28, 
p=.024), 학년(F=5.71, p=.001), 전공(t=2.83 p=.005), 
손씻기 횟수(t=-2.75, p=.007)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예
방행위는 흡연 여부(t=-2.17, p=.032)와 손씻기 횟수
(t=-2.80, p=.006)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이외의 특성
은 차이가 없었다. 

3.4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간
의 상관관계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지식과 인식(r=.93, p<.001), 
지식과 태도(r=.20, p=.007), 지식과 예방행위(r=.29, 
p<.001), 인식과 태도(r=.52, p<.001), 인식과 예방행위
(r=.54, p<.001), 태도와 예방행위(r=.27, p<.001)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미세먼지 예방행위 영향 요인
지식, 인식, 태도가 미세먼지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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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Knowledge, Percep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by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Cognition Attitude Preventive Behavior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Gender
Male 16.18±2.84 2.10

(.037)
22.49±3.94 -1.53

(.128)
25.14±3.56 -2.28

(.024)
23.45±4.67 -1.33

(.187)Female 15.23±2.66 23.47±3.87 26.40±3.24 24.43±4.42

Grade

1 15.92±2.66

0.92
(.432)

22.10±3.76

2.06
(.108)

24.64±.3.87a

5.71
(.001)
a<c

23.16±4.64

1.65
(.180)

2 15.23±2.53 23.42±4.16 25.94±3.14b 24.00±4.36

3 15.25±2.70 23.90±3.62 27.20±2.77c 24.78±4.25

4 16.00±3.66 23.24±4.12 26.35±3.14d 25.35±5.07

Major
Health department 15.00±2.71 -2.19

(.030)
23.68±3.69 1.49

(.138)
26.81±2.91 2.83

(.005)
24.30±4.68 0.39

(.697)Non-health department 15.89±2.71 22.81±4.04 25.44±3.60 24.04±4.37

Smoking
Yes 15.96±2.83 0.95

(.343)
21.93±4.36 -1.84

(.067)
25.00±4.02 -1.75

(.083)
22.44±4.68 -2.17

(.032)No 15.42±2.73 23.42±3.79 26.22±3.23 24.46±4.41

Number of handwashing 
episodes per day

≤6 15.26±2.59 -1.39
(.168)

22.75±3.49 -1.79
(.076)

25.47±3.34 -2.75
(.007)

23.39±4.03 -2.80
(.006)≥7 15.84±2.93 23.84±4.38 26.85±3.28 25.26±4.91

Respiratory infections 
within the past year

Yes 15.44±2.72 -0.41
(.680)

23.03±3.63 -0.76
(.449)

26.02±3.28 -0.16
(.872)

24.17±4.26 -0.00
(.997)No 15.62±2.83 23.57±4.54 26.11±3.65 24.17±5.09

Subjective health level

Very good 16.00±3.01

1.14
(.342)

22.58±4.36

0.17
(.955)

25.79±4.18

0.15
(.963)

23.68±5.79

0.36
(.841)

Good 15.42±2.46 23.16±4.01 26.27±3.40 24.47±4.07

Medium 15.66±2.84 23.34±3.93 26.00±3.29 24.03±4.70

Bad 14.53±2.70 23.33±2.74 25.87±2.97 24.67±3.15

Very bad 13.00±1.41 22.50±6.36 25.00±4.24 21.50±3.54

Education on particulate 
matter prevention 

Yes 16.30±2.84 3.53
(.001)

24.01±3.59 2.52
(.013)

26.22±3.21 0.70
(.486)

24.44±4.22 0.74
(.460)No 14.89±2.51 22.55±4.06 25.86±3.50 23.94±4.74

지식, 인식, 태도 변수들의 잔차 분석을 위한 Durbin-Watson 
값이 2.02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서로 독립적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18에서 1.55 사이로 나타나 다중 공선
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25.03, p<.001), 설명력은 29.9%
였다. 미세먼지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
식, 인식, 태도 중 인식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인식 정
도가 높을수록 감염예방 이행 수준이 높았다(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Perception,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N=180)

Knowledge
r(p)

Cognition
r(p)

Attitude
r(p)

Preventive 
Behavior

r(p)

Knowledge 1

Perception .93(<.001) 1

Attitude .20(.007) .52(<.001) 1

Preventive 
Behavior .29(<.001) .54(<.001) .27(<.001) 1

 

Table 5.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N=180) 

Factors B β t p VIF

Knowledge 0.14 .09 1.24 .216 1.182

Perception 0.59 .51 6.53 <.001 1.548

Attitude -0.01 -.01 -0.14 .890 1.364

R2=0.299, F=25.03, p<.001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
도, 예방행위 수준과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으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
방행위 수준과 예방행위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결
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평균 62.00점이었으며, 최저 
36.00점에서 최고 96.00점까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Park 등[16]의 연구보다는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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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으나 Koo 등[15]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Choi[14]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Kim 등[21]의 결과와도 지식 수준이 비슷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간에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단순히 연구 결과 점수로만 
평가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지식이 선행연
구 결과들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학
생들 간의 지식 수준 편차가 많으므로 일부 지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수
준에 차이를 보였다. 보건계열 전공자가 비보건계열 전공
자보다 지식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선행연구[16]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전
공 특성상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으로 환산 시 77.30점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Park 등[16]의 연구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었으나 Choi[14]의 연구나 Koo 등[15]의 연구와 유사
한 수준이었다. 노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2,23]와 비교 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높았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많
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미세먼지 위험 경보 메시지 받거
나 검색 등을 통해 위험을 인식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를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군에서 인식 수준
이 높았으며, 전공이나 호흡기감염 경험 여부 등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 안내를 재난문
자를 통해 제공받고 있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에서 100점으로 환산 
시 72.33점이었다. 이는 Choi[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Jeong[24]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
다 높으나 Koo 등[15]의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선
행연구 결과 범위 내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보다 미세먼지에 대해 적
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 등
[15]의 연구에서는 호흡기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Choi[14]의 연구 결과와 같이 호흡기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호흡기질환
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수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고, 대체로 건강한 연령군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미세
먼지 예방행위는 100점으로 환산 시 69.02점이었다. 이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 등[15]의 연구결과보다는 
다소 낮으나 Park 등[16]의 연구 결과보다 높아 선행연
구들 범위 내에 속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노인
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2]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손씻기를 자주하
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예방행위를 더 잘 준수하고 있었
다. 이는 금연을 하며 개인 건강에 관심을 갖거나 손씻기
와 같이 개인위생이 습관화된 학생들의 경우 미세먼지 
예방행위와 같은 건강증진 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 
간의 미세먼지 예방행위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에서도 보건계열 전공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16,25]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른 예방행위의 차이도 없었다. 이는 
교육을 받은 경우 지식은 다소 많았으나 인지나 태도에
는 차이가 없었던 점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동
의 변화는 단순히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기보
다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미세먼지 예방행위와 미세먼
지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사이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4]와 Koo 
등[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미세먼지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미세
먼지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과 예방행위간 상관관계는 확인되었
으나 영향요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을 것을 판단된다. 또
한 본 연구결과 미세먼지 예방행위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미세먼
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 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한 인
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예방행위를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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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수준과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
식, 인식, 태도, 예방행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나 예방행위 영향 요인으로는 인식만이 유의하였다. 이상
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건강상
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방행위 이행 증
진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 교육을 통한 지식,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내
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것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달리 미
세먼지 예방행위 영향요인으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하다
는 보고가 있으므로[17,19,20]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재확인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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